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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중소병원 간호사의 스트레스 대처능력, 회복탄력성과 재직의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고 재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조사대상은 G지역과 I시에 위치한 150병상 이상의 5개 중소병원 간호사 
26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2018년 5월 19일부터 5월 25일까지 시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23을 이용하여 t-test, ANOVA, Pearson 상관관계와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능력은 
4점 만점에 2.55±0.25점, 회복탄력성과 재직의도는 5점 만점에 각각 3.47±0.49, 2.59±0.29점이었다. 또한 재직의도는 스트레
스 대처능력(r=.285, p<.01)과 회복탄력성(r=.457, p<.01)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중소병원 간호사의 재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β=.117, p=.027), 간호직 만족도(β=.345, p<.001), 스트레스 대처능력(β=.142, p=.008), 회복탄력성(β
=.238, p<.001)이었으며, 재직의도에 대한 설명력은 37.8%였다(F=11.686, p<.001). 따라서 중소병원 간호사의 재직의도를 향
상시키기 위해서 간호만족도, 스트레스 대처능력과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중재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중소병원 내 간호만족도와 유대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 개인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간호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stress coping ability and recovery resilience on nurses'
retention intent in medium-sized hospitals. For this descriptive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with 265 nurses from
5 medium-sized hospitals with over 150 sickbeds located in G and I provinc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19 
to May 25, 2018.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The average score was 2.55±0.25 for stress coping ability, 3.47±0.49 for recovery resilience, and 2.59±0.29
for retention intent. Retention intent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tress coping ability (r=0.285, p<0.01) and recovery
resilience (r=0.457, p<0.01). The factors affecting retention intent were gender (β=0.117, p=0.027), job satisfaction
(β=0.345, p<0.001), stress coping ability (β=0.142, p=0.008), and recovery resilience (β=0.238, p<0.001). 
Furthermore, the model explained 37.8% of the retention intent (F=11.686, p<0.001). In conclusion, effective strategies
for improving job satisfaction, stress coping ability, and recovery resilience for nurses need to be developed and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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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한병원협회자료(2017)에 의하면 중소병원은 우리
나라 의료기관 3,255개 중 3,052개로 전체의 98%를 차
지하고 있다[1]. 환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
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간호인력 확보는 매우 중요하지

만, 중소병원은 간호사의 높은 이직으로 인해 간호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병원 간호사 
이직률은 24.6%로 간호사 평균 이직률(12.4%)과 1,000
병상 이상 의료기관 간호사 이직률(7.8%)보다 높았고
[2], 6개월 이내 이직의도도 대형병원 간호사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또한 간호 인력난은 규모가 작
고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4]. 
이직의 사유로는 타 병원 이직이 전체의 17.6%로 가

장 높았으며, 업무 부적응, 결혼, 출산 및 육아, 개인사
정, 질병, 신체적 이유, 진학 및 유학, 불규칙한 근무시간 
및 밤 근무, 타 직종으로 전환, 직장 내 인간관계의 어려
움 등이었다[2]. 중소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
구들에서, 간호업무환경, 높은 노동 강도, 낮은 임금, 낮
은 조직몰입, 스트레스 등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5-8]. 간호사의 이직은 재직하고 있
는 간호사의 업무량을 증가시키고 신규 간호사의 상대적 

비율을 증가시켜 전체적인 간호업무의 질 저하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9],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재원기간과 사망
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10-11]. 이직에 대한 대책으로 단
순히 새로운 인력만을 확충하는 것은 경제적인 손실과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또 다른 이직을 유발시켜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의 이직의 원인을 파악하

고, 사전에 재직의도를 높일 수 있는 활동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12-13].
간호사 이직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직무스트레스

를 들 수 있다. 간호사는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환자의 
생명과 죽음의 과정에서 전문적인 간호를 제공하면서 많

은 직업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된다. 뿐만 아니라 교대근
무, 결혼 후의 양육문제, 강도 높은 업무,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요구하는 사
회분위기는 간호사에게 새로운 스트레스 원인을 작용하

며[14], 개인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조직의 생산성
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15]. 특히, 간호사는 
매사에 집중하고 기억해야 하는 직업적 업무 특성과 교

대근무 때문에 피로도가 높으며, 피로도가 높을수록 직
무스트레스가 높다는 보고가 있다[16].이러한 스트레스
에 대한 반응은 개인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하는지에 따른 주관적 해석과 대처능력, 성격특성, 
의사소통 및 감정표현방법과 같은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보고에서 볼 수 있듯이 스

트레스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17]. 
스트레스 대처능력이란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일

련의 노력으로[18], 간호사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직 
또는 퇴직을 결정할 수도 있지만,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적응하여 전문 간호사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다

[19]. 임상간호사의 스트레스 대처능력은 간호업무성과
와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으며[20] 중환자실 간호사
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문

제중심의 스트레스 대처방법을 사용하며 이직의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21] 
회복탄력성이란 스트레스 환경을 극복하고 더 긍정적

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지닌 말로[22], 타고난 
속성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개발되는 과

정으로 알려져 있다[23]. 회복탄력성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와 소진이 감소
하고 조직몰입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으며[24], 또 다른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는 감

소하고 직무만족도는 올라가며 소진과 이직의도는 낮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5].
따라서 중소병원 간호사의 재직의도를 높이기 위해서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대처능

력과 회복탄력성 향상을 통한 개인적인 차원에서 방안모

색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병원 간호사의 
스트레스 대처능력과 회복탄력성이 재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재직의도를 높일 수 있는 중재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중소병원간호사의 스트레스 대처능력과 회

복탄력성 및 재직의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재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규명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중소병원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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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병원 간호사의 스트레스 대처능력, 회복탄력
성, 재직의도의 정도를 파악한다.

3) 중소병원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능력, 회복탄력성 및 재직의도의 차이를 파악
  한다. 
4) 중소병원 간호사의 스트레스 대처능력, 회복탄력
성 및 재직의도의 관계를 파악한다.

5) 중소병원 간호사의 재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2. 연 구 방 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중소병원 간호사의 스트레스 대처능력과 

회복탄력성이 재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지역과 I시에 위치한 150병상 
이상의 5개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
였다. 표본추출은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
과크기 .15, 검정력 .95, 유의수준 .05, 예측변인 15개, 
양측검정으로 산출하였을 때 필요한 표본 수는 199명이
었고 탈락률을 고려하여 275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
고 불성실한 응답 10부를 제외한 265명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26]. 

2.3 연구 도구

2.3.1 스트레스 대처능력

스트레스 대처능력의 측정은 Lazarus(1984)가 개발하
고[27] 한정석(1990)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28]. 
문제중심 영역 8문항, 희망적 관점 영역 5문항, 무관심 
영역 6문항, 사회적 지지 탐색 영역 7문항, 긍정적 관점 
영역 4문항, 긴장해소 영역 3문항의 6개 하위영역 총 33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들은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대
체로 그렇다’ 3점, ‘항상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
록 대처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 α=.79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87이
었다. 

2.3.2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 측정은 박미미(2015)가 개발한 도구를 사
용하였다[22]. 본 도구는 기질적 패턴 5문항, 관계적 패
턴 4문항, 상황적 패턴 10문항, 철학적 패턴 6문항, 전문
가적 패턴 5문항의 5개 하위영역 총 30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회
복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 α=.95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96이
었다. 

2.3.3 재직의도

재직의도 측정은 이은희(2014)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
하였다[29]. 본 도구는 총 47문항으로,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재직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 α=.90였고, 본 연구
에서는 Cronbach α=.89이었다.

2.4 자료 수집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5월 19일부터 5월 25일까지
였고 본 연구에 대해서 G대학교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1044396-201802-HR-052-01)을 얻은 후, 연구자가 
각 조사대상 병원 간호부의 협조를 얻어 연구목적과 연

구방법을 설명하고 사전 허락을 받았다. 설문조사 전 조
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다. 

2.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를 IBM　SPSS 24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중소병원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스트
레스 대처능력, 회복탄력성, 재직의도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능력, 회복탄력성, 재직의도와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고 Scheffe’s test로 사후검정하였다. 
스트레스 대처능력, 회복탄력성 및 재직의도와의 상관관
계는 Pearson 상관분석에 의한 상관계수를 구하였고, 중
소병원 간호사의 스트레스 대처능력, 회복탄력성이 재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

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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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 구 결 과

3.1 중소병원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중소병원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
상자의 평균연령은 31.65±8.43세, 연령은 30세 미만이 
53.6%, 성별은 여성이 92.1%, 기혼이 68.3%, 대졸 이상
이 5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총 근무경력은 2-11년 
미만이 52.1%,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79.6%, 현 근무부
서는 외과계병동이 44.9%, 임금수준은 250만원 미만이 
44.9%로 가장 높았다. 또한, 앞으로 근무계획은 5년 이
상이 47.6%, 야간근무 수는 6개 이상이 68.3%, 근무형
태는 3교대 근무가 74.7%로 높게 나타났다. 간호직 만
족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보통이 50.2%, 1일 환자평균이 
20-30명 미만이 38.5%, 3교대 힘듦정도는 힘듦이 
75.5%, 3교대 적응정도는 보통이 49.1%로 가장 높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n=265)
Variables N(%) Mean±SD

Age (yr)  <30 142(53.6)
31.65±8.43 30~<40 76(28.7)

 ≧40 47(17.7)
Gender  Male 21(7.9)

 Female 244(92.1)
Marital status  Single 84(31.7)

 Married 181(68.3)
Education  College 130(49.1)
level  ≧University 135(50.9)
Total  <2 65(24.5)

7.11±7.04employment  2~<11 138(52.1)
period (yr)  ≧11 62(23.4)
Position  Nurse 211(79.6)

 ≧Charge nurse 54(20.4)
Working ward  General ward 36(13.6)

 Surgical ward 199(44.9)
 Special ward, etc 110(41.5)

Income  <250 119(44.9)
(10,000 KW)  250~<300 115(43.4)

 ≧300 31(11.7)
Future work  <2 65(24.5)
plan (yr)  2~<5 74(27.9)

 ≧5 126(47.6)
Night shift  <6 84(31.7) 5.27±3.22number (m)  ≧6 181(68.3)
shift pattern  Three shifts 198(74.7)

 Day shift only 67(25.3)
Job  Unsatisfied 27(10.2)
satisfaction  Ordinary 133(50.2)

 Satisfied 105(39.6)
Patient  <20 96(36.2)

23.54±15.86number (d)  20~<30 102(38.5)
 ≧30 67(25.3)

3 shift work  Not hard 7(2.6)
7.19±1.50hard  Ordinary 58(21.9)

 Hard 200(75.5)
3 shift  Not hard 12(4.5)

6.36±1.66adaptation  Ordinary 130(49.1)
 Hard 123(46.4)

3.2 중소병원 간호사의 스트레스 대처능력, 회

복탄력성, 재직의도 수준

중소병원 간호사의 스트레스 대처능력, 회복탄력성, 
재직의도의 평균점수는 Table 2와 같다. 스트레스 대처
능력은 4점 만점에 평균 2.55±0.25점, 회복탄력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47±0.49점, 재직의도는 4점 만점에 평균 
2.59±0.29점이었다.   

Table 2. Level of stress coping ability, recovery 
resilience, and retention intention  (n=265)
Variables Mean±SD Min Max

Stress
coping
ability 

 Problem based 2.88±0.32 1.36 4.00
 Hopeful perspective 2.47±0.39 1.00 3.40
 Indifference 2.29±0.43 1.00 3.33
 Social support 2.60±0.34 1.26 3.57
 Positive 2.67±0.41 1.25 3.50
 Tension relaxation 2.36±0.51 1.00 4.00
Subtotal 2.55±0.25 1.24 3.19

Recovery 
resilience

 Dispositional pattern 3.34±0.58 1.40 5.00
 Relational pattern 3.62±0.58 2.00 5.00
 Situational pattern 3.56±0.51 1.00 5.00
 Philosophical pattern 3.43±0.64 1.00 5.00
 Professional pattern 3.40±0.58 1.00 5.00
Subtotal 3.47±0.49 1.36 5.00

Retention intention 2.59±0.29 1.57 3.60

3.3 중소병원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능력, 회복탄력성, 재직의도 

중소병원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대

처능력, 회복탄력성 및 재직의도에 대한 차이는 Table 3
과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능력에 대한 
차이는 성별(t=4.863, p=.028), 결혼(t=3.958, p=.048), 
직위(t=4.442, p=.036), 간호직 만족도(F=10.366, p<.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회복탄력성에서는 연령
(F=20.127, p<.001), 성별(t=8.902, p=.003), 결혼
(t=37.47, p<.001), 학력(t=4.168, p=.042), 총 근무경력
(F=11.357, p<.001), 직위(t=25.299, p<.001), 임금수준
(F=12.017, p<.001), 근무계획(F=6.365, p=.002), 야간 
근무수(t=20.102, p<.001), 근무형태(t=22.138, p<.001), 
간호직 만족도(F=20.959,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직의도의 차이는 연령
(F=9.628, p<.001), 성별(t=11.255 p<.001), 총 근무경력
(F=6.969, p<.001), 직위(t=5.547, p=.019), 임금수준
(F=8.325, p<.001), 근무계획(F=8.418, p<.001), 야간근
무수(t=8.174, p=.005), 근무형태(t=6.549, p=.011), 간호
직 만족도(F=49.150, p<.001), 3교대 힘듦정도(F=9.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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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Stress coping ability Recovery resilience Retention intention
M±SD t/f M±SD t/f M±SD t/f

Age (yr)
 <30a 2.57±0.26

1.932
3.35±0.49

20.127***

(a.b<c)

2.56±0.30
9.628***

(a.b<c) 30~<40b 2.53±0.25 3.46±0.42 2.55±0.27
 ≧40c 2.49±0.23 3.83±0.40 2.76±0.24

Gender
 Male 2.66±0.27

4.863* 3.77±0.55
8.902** 2.79±0.29

11.255**

 Female 2.54±0.25 3.44±0.47 2.58±0.28

Marital status
 Single 2.57±0.26

3.958* 3.35±0.47
37.47*** 2.57±0.29

3.553
 Married 2.50±0.24 3.72±0.42 2.64±0.29

Education level
 College 2.54±0.29

.517
3.41±0.49

4.168* 2.57±0.29
1.027

 ≧University 2.56±0.21 2.53±0.48 2.61±0.28

Total employment period
(yr)

 <2a 2.58±0.22
2.755

3.43±0.46
11.357***

(a,b<c)

2.62±0.28
6.969***

(a.c<b) 2~<11b 2.56±0.28 3.37±0.49 2.99±0.30
 ≧11c 2.48±0.21 3.71±0.43 2.69±0.24

Position
 Nurse 2.56±0.25

4.442* 3.39±0.48
25.299*** 2.57±0.28

5.547*

 ≧Charge nurse 2.48±0.26 3.75±0.41 2.68±0.30

Working ward
 General ward 2.55±0.26

.203
3.48±0.48

1.590
2.66±0.25

1.908 Surgical ward 2.53±0.28 3.41±0.45 2.56±0.30
 Special ward, etc 2.56±0.23 3.53±0.53 2.61±0.28

Income
(10,000 KW)

 <250a 2.56±0.26
.599

3.36±0.50
12.017***

(a,b<c)

2.57±0.31
8.325***

(a.b<c) 250~<300b 2.54±0.25 3.48±0.42 2.56±0.26
 ≧300c 2.51±0.24 3.83±0.50 2.79±0.25

Future work plan (yr)
 <2a 2.54±0.29

1.394
3.30±0.49

6.365**

(a<c)

2.48±0.33
8.418***

(a<b,c) 2~<5b 2.59±0.26 3.45±0.52 2.60±0.26
 ≧5c 2.52±0.22 3.56±0.45 2.65±0.27

Night shift number (m) 
 <6 2.54±0.23

.001
3.66±0.47

20.102*** 2.67±0.26
8.174**

 ≧6 2.55±0.26 3.38±0.47 2.56±0.29

Shift pattern
 Three shifts 2.54±0.26

.113
3.39±0.48

22.138*** 2.57±0.29
6.549*

 Day shift only 2.55±0.23 3.70±0.45 2.67±0.27

Job satisfaction
 Unsatisfieda 2.34±0.39

10.366***

(a<b,c) 

3.08±0.45
20.959***

(a<b<c)

2.29±0.35
49.150***

(a<b<c) Ordinaryb 2.56±0.21 3.40±0.38 2.53±0.23
 Satisfiedc 2.58±0.24 3.66±0.53 2.76±0.24

Patient number (d)
 <20 2.57±0.20

.936
3.51±0.52

2.724
2.62±0.27

.461 20~<30 2.55±0.27 3.38±0.44 2.58±0.30
 ≧30 2.51±0.30 2.51±0.30 2.58±0.30

3 shift work hard
 Not harda 2.60±0.20

.439
2.60±0.20

.439
2.76±0.23

9.685***

(c<a) Ordinaryb 2.56±0.23 2.56±0.23 2.72±0.25
 Hardc 2.54±0.26 2.54±0.26 2.55±0.29

3 shift adaptation
 Not harda 2.47±0.28

.824
2.47±0.28

.824
2.72±0.26

3.726*

(c<a) Ordinaryb 2.56±0.23 2.56±0.23 2.63±0.28
 Hardc 2.54±0.28 2.54±0.28 2.55±0.29

Table 3. Stress coping ability, recovery resilience, and retention inten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65)

p<.001), 3교대 적응정도(F=3.726, p=.02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4 스트레스 대처능력, 회복탄력성과 재직의

도와의 상관관계 

재직의도와 스트레스 대처능력과 회복탄력성의 상관

관계는 Table 4와 같다. 재직의도와 스트레스 대처능력
(r=.285, p<.01), 회복탄력성(r=.457, p<.01)은 유의한 양
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Table 4. Correlation among stress coping ability, 
recovery resilience, and retention intention 

(n=265)

Variables Stress coping
ability

Recovery
resilience

Retention
intention

Stress coping
ability 1

Recovery
resilience .215** 1

Retention
intention .285** .457** 1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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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actors influencing retention intention (n=265)

Variables 
Model1 Model2 Model3

β t (p) β t (p) β t (p)

Constant 9.078
(<.001)

5.859
(<.001)

5.605
(<.001)

Age .098 1.008
(.315) .109 1.141

(.255) .016 .169
(.866)

Gender (male)* .161 2.957
(.003) .146 2.729

(.007) .117 2.230
(.027)

Total employment
period -.150 -1.273

(.204) -.138 -1.196
(.233) -.088 -.779

(.437)

Position 
(staff nurse)* .062 .863

(.389) .074 1.051
(.294) .037 .533

(.595)

Income 
(250~<300)* -.052 -.898

(.370) -.040 -.704
(.482) -.058 -1.046

(.297)

Income 
(≧300)* .123 1.762

(.079) .131 1.916
(.057) .104 1.554

(.121)

Future work plan
(2~<5)* .062 .940

(.348) .058 .891
(.374) .048 .764

(.445)

Future work plan
(≧5)* .101 1.464

(.145) .119 1.762
(.079) .095 1.434

(.153)

Night shift
 number -.121 -1.207

(.228) -.144 -1.461
(.145) -.156 -1.627

(.105)

shift pattern 
(day shift only)* -.087 -.935

(.351) -.111 -1.211
(.227) -.139 -1.533

(.122)

Job satisfaction .451 7.834
(<.001) .393 6.706

(<.001) .345 5.917
(<.001)

3 shift work hard -.011 -.165
(.869) -.015 -.232

(.817) -.005 -.083
(.934)

3 shift adaptation .010 .156
(.876) .006 .095

(.924) -.012 -.195
(.845)

Stress coping
ability .189 3.534

(<.001) .142 2.673
(.008)

Recovery
resilience .238 3.691

(<.001)

R2 .345 .376 .413

Adj. R2 .311 .341 .378

F(p) 10.169(<.001) 10.767(<.001) 11.686(<.001)

*Dummy variables  

3.5 스트레스 대처능력, 회복탄력성이 재직의

도에 미치는 영향 

중소병원 간호사의 재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기 위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1에
서, 일반적 특성에서 재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나타난 연령, 성별, 총 근무경력, 직위, 임금수준, 근
무계획, 야간근무 수, 근무형태, 간호만족도, 3교대 힘듦
정도, 3교대 힘듦정도, 3교대 적응정도를 투입했을 때 
31.1%의 설명력(F=10.169, p<.001)을 보였고. 모델2에

서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포함하면 34.1%(F=10.767, 
p<.001), 모델3에서 회복탄력성(F=11.686, p<.001)까지 
포함하면 37.8%의 설명력을 보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가정을 검증한 결과 오차의 자기상관(독립성) 
검증에서는 Durbin-Waston 통계량이 1.827로 2와 가까
워서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다중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가 1.167에서 5.430으로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
성의 문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스트레스 대
처능력과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재직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 의 및 결 론

본 연구는 중소병원 간호사의 스트레스 대처능력과 

회복탄력성이 재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

였다. 
연구결과, 중소병원 간호사의 스트레스 대처능력은 4

점 만점에 2.55±0.25점으로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30]와 2.54±0.22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고 임상간호
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 2.67±0.62로 다소 낮은 수치
였다[31]. 스트레스 대처능력의 하위영역을 보면 문제중
심 대처가 2.88±0.32로 가장 높았으며 긍정적 영역, 사
회적지지 영역, 희망적관측 영역, 긴장해소 영역, 무관심 
영역순이었다.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긴장
해소 영역이 가장 높고 문제중심 대처 영역이 가장 낮은 

것과 비교할 때 75.5%가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
는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긍정적인 자세로 바라보며 상황을 문제 중심적으로 

해결하려는 바람직한 자세가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할 수 

있다[30]. 또한, 중소병원 간호사의 회복탄력성은 
3.47±0.49로 같은 연구도구를 사용한 신규간호사 대상
의 연구[32]와 응급실근무 간호사 대상 연구보다 약간 
낮은 수치였다[33]. 회복탄력성의 하위영역에서 관계적 
패턴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상황적 패턴, 철학적 패턴, 
전문가적 패턴, 기질적 패턴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병원 
간호사의 회복탄력성은 연령이 높을수록, 남성, 미혼, 대
졸보다 전문대졸에서, 총 근무경력과 직위, 임금이 높을
수록, 앞으로의 근무계획이 길수록, 야간근무 수가 적고, 
상근근무이며 간호직 만족도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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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나이
가 들고 경력과 경험이 쌓이고 직위가 높아질수록 스트

레스 상황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며 다양

한 스트레스들을 해결하면서 자신감과 성취감이 높아지

고 회복탄력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34]. 이처
럼, 회복탄력성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
라 환경적 요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문인오(2013)의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을 간
호사의 직무열의를 증가시키고 소진을 줄이는 요인으로 

보고하였다[35]. 이와 같이 임상경력이 낮은 중소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회복탄력성

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

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 중소병원 간호사의 재직의
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59±0.29로 김건희(2015)와 유사
한 결과를 나타냈다[36]. 중소병원 간호사의 재직의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남성에서, 총 근무경력이 2년-11년 미
만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직위와 임금이 높을수록, 앞
으로의 근무계획이 길수록, 야간근무 수가 적을수록, 상
근 근무에서, 간호직 만족도가 높을수록, 3교대 힘듦정
도와 적응정도가 힘들지 않음에서 재직의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기존 연구에서 근무환경이 재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처럼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37-38]. 
중소병원 간호사의 재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
반적 특성들이 재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31.1%의 설명
력을 나타냈고, 스트레스 대처능력과 회복탄력성을 추가
하면 각각 34.1%, 37.8%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먼저, 중
소병원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직의도는 성별과 

간호직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은 남자
간호사에서 재직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병헌(2014)의 
남자간호사와 여자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비교

연구는 남자간호사가 여자간호사보다 직무스트레스가 

더 낮다고 하였다. 남자간호사가 상대적으로 체력적인 
부담과 작업 방식의 위험도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시간적 압박이나 업무량 증가, 과도한 직무부담과 관련
된 직무요구에 대해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낮으며[39] 
또한, 남자간호사가 여자간호사에 비해 더 자발적이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높은 야망을 가지고 있어 

조직에서의 경력 개발에 더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 성별이 상대적으로 재직의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40-41]. 뿐만 아니라, 여자간호사
의 경우 교대근무와 과중한 업무, 밤근무, 결혼, 출산, 양
육 등이 이직사유인 것으로 볼 때 구조적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재직의도를 높일 수 있는 중재방안이 절실하다. 
또한, 간호직 만족도가 높을수록 재직의도가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무만족도가 높을수록 재직
의도가 높다고 한 연구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당연한 

결과이지만 간호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을 분

석해서 재직의도를 높일 수 있는 중재로 활용할 수 있다

[42]. 지방 중소병원 간호사들의 이직의도에 현 근무지 
만족도와 직무스트레스가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연구와 

간호직 만족도가 높은 간호사는 이직할 의도가 낮고 업

무나 조직에 대한 소속감이 높다는 연구를 볼 때 간호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원시 근무병원 위치 고려, 탄력
적인 근무환경, 소속감 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는 것이 필요하다[43].   
스트레스 대처능력과 회복탄력성이 중소병원 간호사

의 재직의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간호
근무환경, 회복탄력성, 간호직 만족도, 건강상태가 재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44], 보훈병
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총 임상경력, 월평
균급여, 회복탄력성, 직무스트레스가 유의한 영향요인이
었다[45].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증가하
고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낮아지는 보고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스트레스 대처능력과 회복탄력성이 
증가할수록 이직의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는 스트레스 대처능력과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간호업

무성과가 높아지고, 심리적으로 간호업무에 안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20, 45-46].  
하지만, 본 연구는 일부지역에 위치한 5개 중소병원

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제한점이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 재직의
도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병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을 대상으

로 한 다양한 재직의도 연구는 필요하다. 중소병원 간호
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연령, 교육수준, 자녀, 병상수, 근무부서, 근무형태, 주당 
평균 근무부서, 임금, 복리후생, 생리휴가, 부서운영비, 
교육프로그램 운영, 간호업무환경, 경력몰입 등으로 나
타났다[5, 47]. 연령, 교육수준, 자녀, 성별 등의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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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특성들을 제외하고, 근무환경과 관련된 요인, 임금 등
은 재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매우 실제적이고 중요한 요

인들이지만 현실적으로 즉각적인 해결이 쉽지 않고 구조

적이고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와 같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간호에 대한 만족도, 스트레스 대
처능력, 회복탄력성을 향상시켜서 재직의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소병원 내 
만족도와 유대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유연근무제 시

행, 개인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구조적, 정책적
으로 인력을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프로

그램을 통해 간호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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